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얼마 전 종영한 가족끼리 왜이래 라는

방송 드라마는 불효 소송이라는 다소 황

당한 소재를 설정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

면서 인기몰이를 했었다 당시 드라마 속

아버지는 자식들을 상대로 성인이 될 때

까지 키우는 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갚으

라고 반환청구 소송을 냈다

최근 드라마 속 설정과 비슷한 상황이

광주지방법원에서 빚어졌다

A씨는 지난 1월 법원에 아들을 상대로

불효 소송을 냈다 성인이 되기까지 아들

을 20년 간 키웠음에도 부양을 소홀히 했

다며 하루 2만원씩 20년간의 양육비 1억

4400만원을 내놓으라는 게 소송 골자다

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며 뇌출혈 등

을 앓고 있는 아버지 고통을 아들이 외면

하고 뇌혈약과 돈을 주지 않는 등 불효를

저질렀다는 게 A씨 주장이다 언뜻 아들

을 키우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렇

게 대하느냐는 식의 소송으로 읽혀질 수

있는 모양새다

불효 소송의 결과는 아버지의 패소로

끝났다 광주지법 민사 12부(부장판사 황

정수)는 20일 A씨의 아들에 대한 청구를

기각했다

재판부는 아버지는 미성년 자녀에 대

한 민법상 양육 의무를 지기 때문에 아들

이 미성년일 때 아버지로부터 부양받았더

라도 법률상 원인없이 이익을 얻고 아버지

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

했다 부양금 반환 청구 요구는 받아들일

수 없다는 얘기다

불효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

소송 측면에서 보더라도 아버지 주장만으

로는 아들이 불효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

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

가정의 달을 맞아 자식에 대한 양육과

부모에 대한 부양 등 가족의 의미를 생각

해보는 계기가 되는 판결이라는 법조계 안

팎의 해석도 적지 않다

자식에 대한 양육은 천륜이자 부모 의무

라는 점을 확인한 재판이라는 말도 나온

다

김지을기자 dok2000@kwangjucokr

20일광주시동구금남로에서열린 518 민중항쟁 35주년기념행사민주기사의날 행사에참가한광주지역택시운전기사들이지난 1980

년 518 당시차량시위를재현하고있다 김진수기자 jeans@kwangjucokr

가족끼리아버지가아들상대 불효소송

518만개의 전구가 일제히 빛을 발

하는 LED 축제를 연중 즐길 수 있게

됐다

광주우치공원이 LED 조명을 이용

한 빛축제와 놀이기구 새단장 동물원

무료 입장 등을 통해 광주전남지역

최고의 휴양 관광명소로 탈바꿈한다

20일 우치공원관리소 등에 따르면

오는 23일 우치공원 입구 2만5000

부지에 518만 개의 LED 야간 경관 조

명을 이용한 빛축제장이 개장한다

빛축제장엔 무등산 서석대를 축소

한 주상절리에펠탑금문교 등 100여

개의 세계 유명 조형물이 미니어처로

제작전시된다 이 미니어처엔 형형

색색의 LED가 덧씌워져 축제장을 화

려하게 수놓을 예정이다

또 폐품을 모아 만든 로봇공룡사

슴기린소닭등 20여개의 조형물도

전시되는데 어린이 관람객들에게 또

다른 추억을 선사하게 된다 도심과

가까운 곳에 위치한 빛축제장은 접근

성이 용이 가족 또는 연인들이 즐겨

찾는 관광명소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

인다

패밀리랜드 놀이시설도 새롭게 태

어난다

시는 다음달 말까지 공원시설개선

사업 일환으로 1억7000만 원의 예산

을 들여 씽씽보트를 전면 보수한다

씽씽보트는 패밀리랜드 놀이시설 중

나들이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시설

이다 시는 지난해 청룡열차를 전면

보수했었다

이와 함께 우치동물원의 관람 환경

개선과 동물복지사업도 본격적으로

추진중이다 지난 1일 무료 입장에 이

어 쇠창살과 콘크리트 바닥으로 지어

진 비좁고 낡은 감옥 형태의 우리를

동물의 생태적 특성에 맞는 동물친화

적인 공간으로 바꾼다

시는올해 10억원을 들여 원숭이 우리

와코끼리 방사장 등을 개선하는 등향후

5년간 150억원을투입할 계획이다

김정남 시 우치공원관리소장은 사

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어린

이들의 꿈과 추억의 장소가 될 수 있

도록 지속적으로 시설개선사업을 추

진하겠다고 말했다

이종행기자 golee@kwangjucokr

35년 전인 1980년 5월20일 오후광주시

동구 금남로 계엄군들이 무고한 시민을

곤봉등으로 무자비하게 내리쳤다는 소식

이 전해지면서 시민들은격분했다 시민들

은 가자 도청으로를 외치며 거리로쏟아

져 나왔고 계엄군과 시민군 간 공방전이

이어졌다

이날 오후 6시40분께 광주 무등경기장

에서 출발한택시시내버스 200대도헤드

라이트를 켠 채 경적을 울리며 시위에 가

세 계엄군의 저지선을 전일빌딩 앞까지

후퇴시켰다

당시차량시위는 계엄군의 만행을목격

한 운전기사들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이

른바 민주 기사의날차량시위라는 이름

으로 알려지며 5월 항쟁의 최대 전환점으

로 평가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시

민들은 계엄군에 의해 죽거나 부상을 입

었지만 시민의투쟁의지는 더욱굳건해지

게 됐다 그로부터 35년이 지난 2015년 5

월 20일 시민들의 투지와 단합의 상징인

차량시위가 금남로 일대에서 다시 한번재

연됐다 시민들은 이날택시자가용 등 40

대를 동원 무등경기장에서 출발해 광주

역유동사거리옛전남도청앞길까지 45

구간을 행진했다

이종행기자 golee@kwangjucokr

백희준기자 bhj@kwangjucokr

이홍하씨가 설립한 홍복학원 이사들이

광주시교육청의임원승인취소에 반발해

낸집행정지신청이 기각돼임시이사파견

이탄력을 받게 됐다

2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지법

행정1부는 이날 홍복학원 이사 9명이 광

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임원 취임 승인

취소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6명은 기각하

고 3명은 인용했다

이는 홍복학원 이사 6명은 광주시교육

청의 조치로임원 자격을잃게 됐고 3명은

유지할 수 있게 됐다

다만 이들 이사는집행정지신청과함께

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 취소 소송도

제기해 이 결과에 따라 이사직 유지 여부

는 바뀔수 있다

이들은 설립자인 이홍하씨의 대여금변

제를 위해 이씨 소유의 토지를 사들이는

등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며 광주시교육

청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한 데 반발해

집행정지를신청했다

광주시교육청은 다음달 1일 열리는 교육

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임원승인취소

처분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고임시이사선임

을 요구할 예정이다

박정욱기자 jwpark@kwangjucokr

518만개 LED燈장식빛축제장

에펠탑등세계유명조형물설치

광주 우치공원새관광명소로

광주홍복학원이사 6명 자격상실518 35주년 민주 기사의날 행사 개최

계엄군만행격분당시차량시위재현

오늘의날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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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전 오후
풍향 파고() 풍향

서해
남부

앞바다 북서북 0510 남서서
먼바다 북서북 0515 남서서

남해
서부

앞바다 북서북 0510 서북서
먼바다(동) 북서북 0515 서북서

파고()
05

0510
05

0510

�바다날씨

먼바다(서) 북서북 0520 서북서 0515

�물때

목포
0423 0929
1621 2131

여수
1103 0458
2336 1702

밀물 썰물

�주간날씨

22(금) 23(토) 24(일) 25(월) 26(화) 27(수) 28(목)

� � � � � � �
1429 1526 1529 1629 1531 1631 1630

광 주 맑음

목 포 맑음

여 수 맑음

완 도 맑음

구 례 맑음

강 진 맑음

해 남 맑음

장 성 맑음

나 주 맑음

1128

1224

1525

1226

728

1026

1025

727

729

827

1228

926

1027

1123

827

1320

1024

맑음

맑음

맑음

맑음

맑음

맑음

맑음

맑음

보 성

순 천

영 광

전 주

군 산

남 원

흑산도

진 도

�지역별날씨 ���

해뜸 0525

해짐 1934
�� 0808

�� 2222

수면

운동

빨래

둘이하나로부부의날

중국중부지방에서 서해상으로 오는 고기압의 영향으

로 대체로 맑겠다
부양 소홀20년간 키워준양육비 1억4400만원 달라

광주지법 양육은부모의무 기각원고패소로끝나

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

광주일보  0622228111

시교육청 임시이사선임요구

금남로에 민주기사 등장


